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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A-클래스 CLA쿠페세단출시…수입차판매1위지킨다

더뉴A-클래스세단

국내소비자취향저격부분변경모델선보여

기존해치백만으로구성된라인업에첫도입

더뉴CLA쿠페세단

메르세데스-벤츠가국내소비자들의취

향을반영한부분변경모델을새롭게선보

이며5년연속수입차판매1위수성에나

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근 A-클

래스최초의세단 더뉴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세단과디자인아이콘CLA의

2세대모델 더뉴메르세데스-벤츠CLA

쿠페세단를공식출시했다.

더 뉴 A-클래스세단은기존해치백으

로만구성됐던라인업에새롭게도입된최

초의세단이다.

프론트와리어오버행이짧은스포티세

단으로다이내믹한비율을자랑하고,선과

단차를줄이고표면을강조한디자인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감각적 순수미

(SensualPurity) 라는디자인사상을구

현했다는게벤츠의설명이다.

기존해치백모델디자인을계승하면서

도전장은130㎜늘어났으며,트렁크수납

은 405ℓ로 해치백보다 35ℓ가 늘어나는

등공간이더넓어졌다.

국내출시된A220 세단과A250 4매틱

세단은차세대4기통2.0ℓ가솔린엔진이

탑재됐다. 각각 최고출력 190마력과 224

마력으로, 최대토크는 30.6kg.m와 35.7

kg.m의성능을갖췄다.

센터콘솔에위치한다이내믹셀렉트로

에코컴포트스포츠인디비주얼 모드 등

주행모드를선택할수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인포테인먼트시

스템인 MBUX 도적용됐으며,사각지대

어시스트,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어시스트등이탑재됐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세

단과함께출시된더뉴CLA 250 4매틱

쿠페 세단은 스포티한 디자인, 넓어진 실

내공간,MBUX탑재등을갖췄다.

더뉴CLA쿠페세단은길고확장된형

태의 보닛과 파워 돔, 아래쪽으로 이동한

뒷번호판위치등과함께전세대CLA보

다차체가 50㎜길어져쿠페디자인을더

욱강조했다고벤츠는소개했다.

A250 4매틱 모델과 같은 2.0ℓ 4기통

가솔린엔진이장착돼최고출력224마력,

최대토크35.7kg.m의힘을낸다.

MBUX를 비롯해 액티브 파킹 어시스

트, 차선 이탈 방지 패키지 등이 장착됐

다.

가격은A220 세단과A250 4매틱세단

이각각부가세포함3980만원, 4680만원

으로, CLA 250 4매틱쿠페세단은 5520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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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새모습으로…기아차4세대쏘렌토다음달나와

내 외부디자인첫공개

세련되고섬세한이미지담아

내부도기능과감성조화

기아자동차는다음달출시하는대표중

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의내

외부디자인을17일최초공개했다. 기아

차가 선보인 신형 쏘렌토는 다음달 중 공

식출시한다.

이번에기아사선보인신형쏘렌토는 6

년만에나오는신모델인4세대쏘렌토다.

이전모델들이보여준쏘렌토만의강인한

느낌과 SUV가 가진 사용성을 계승함과

동시에세단이가진세련되고섬세한이미

지를 함께 담았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

다.

신형 쏘렌토의 외장 디자인은 정제된

강렬함 (Refined Boldness)을콘셉트로

기존 1~3세대 쏘렌토의 강인함 , 강렬

함 ,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정제된 선과

면을적용해 혁신성을강조했다.

차량전면부에는기아차디자인의상징

인 타이거 노즈 (호랑이 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 헤드램프와 하나로 연결돼

강인하면서도넓어보이는인상을준다.

기아차는얼음과보석결정에서착안한

크리스탈 플레이크 디자인으로 입체적

조형미를극대화했으며, 호랑이의눈매를

형상화한주간주행등(DRL)을통해강렬

한인상을부여했다고밝혔다.

측면부는후드끝부터리어램프까지하

나의선으로이어지는 롱후드스타일을

적용해 단단함과 풍만한 느낌을 주고, 후

면부 버티컬타입리어램프로강인한인

상을더했다.

내부 디자인도 기능적 감성을 콘셉트

로 기능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SUV를타는사람들이중요하게생각하

는 직관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운전

석에앉아첨단기술이접목된다양한기능

을직관적으로조작하고확인할수있다고

기아차는설명했다.

12.3인치 클러스터(계기반), 10.25인

치 AVN(Audio, Video, Navigation)

등대화면디스플레이와다이얼방식의전

자식변속기(SBW)도사용성을향상시키

는방향으로설계됐다.

기아차관계자는 4세대쏘렌토는내외

장디자인혁신을통해그동안중형SUV

에서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경험과 고품격

감성을구현했다며 강인하면서도세련된

신형쏘렌토의디자인이고객들을사로잡

는최고의매력이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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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EV콘셉트카 프로페시티저이미지공개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래 디자인의 방

향성을담아낸새로운 EV 콘셉트카 프

로페시 (Prophecy)티저이미지를공개

했다.

17일현대차에따르면새로운EV콘셉

트카는공기역학적디자인에서영감을받

아 앞쪽에서 뒤쪽까지 풍부하게 흐르는

듯한곡선의실루엣이특징이다.

통합 스포일러와 픽셀 램프 후미등으

로 강조된 후면부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하게 빠진 항공기의 후미(後

尾)처럼속도감을자아낸다는게현대차

의 설명이다. 차명 프로페시는 현대차

EV라인업의디자인아이콘으로미래현

대자동차디자인의방향성을제시하는의

미를담았다.

현대차관계자는 프로페시 콘셉트카

는유행을따르지않고세월을초월하는

아름다움을강조했다며 이번콘셉트카

의독특한디자인은현대차디자인의지

평을한층더넓힐수있는계기가될것

이라고말했다.

한편, EV콘셉트카 프로페시의상세

제원은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Geneva Palexpo)에서 열리는

2020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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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캠리스포츠에디션 200대한정판매

토요타코리아는 캠리스포츠에디션

을출시하고200대한정판매에들어간다

고17일밝혔다.

토요타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

이는캠리스포츠에디션은기존캠리가

솔린차량에스포티하고스타일리시한디

자인 요소를 가미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모델이다.

블랙과 실버 투톤의 18인치 휠, 트윈

팁머플러,사이드로커패널과리어스포

일러가 더해져 스포티한 스타일을 추구

했다고토요타는설명했다.

기존 캠리가 가진 최고출력 207마력,

최대토크24.8㎏m사양의2.5 가솔린

엔진과새롭게적용한스티어링휠패들

시프트로 스포츠 주행모드에서 보다 강

력한주행감을느낄수있다.

캠리스포츠에디션가격은모노톤모

델 3710만원, 투톤 모델 3810만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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